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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이준호 (044-203-2511)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혜진 (044-203-2512)

문체부 장관, 문화·관광의 도시 전주 지역 청년예술인 만난다
- 지역 문화 현장 의견 청취, 전주교도소 유휴지 문화적 활용 방안도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12월 23일(금) 오전, 문화와 

관광의 도시, 전주시를 방문해 지역의 청년 예술인들을 만나고 문화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전주시는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이자,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 

예정지이다. 또한 2020년에는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돼 한국의 대표 관광도시 중 

하나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박보균 장관은 문화기획자, 영화감독, 시인, 국악인, 현대미술가, 한지 

미술가 등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 예술인들을 만나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의 의미와 그 고충에 대한 이야

기를 듣고, 지역문화예술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김윤덕 의원도 함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주교도소도 방문해 유휴지를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박 장관은 그동안 “지역 고유문화의 가치와 매력은 대한민국이 문화매력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경쟁력과 차별성, 독창성의 바탕”이라며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문화(케이컬처)의 놀라운 성취 배경에는 젊은 

세대의 독창성, 파격성, 공감이 있다.”라며 문화 분야에서의 청년세대의 

역할에 주목해왔다. 이번 전주 방문에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문화 

현장을 찾아 청년 예술인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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